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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민이 행복한 문화도시 추진
- 27일 문화체육관광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

- 민선8기 제2호 공약‘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도시 인천’조성에 집중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2023년 시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 문화·관광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시민이 행복한 문화도시 

인천’만들기에 주력한다.

인천시는 12월 27일 유정복 인천시장 주재로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시는 ▲부평풍물축제, 화도진축제 등 지역별 대표축제 육성·지원, 

▲인천 포크페스티벌, 인천 주부가요제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 

가는 다양한 음악축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INK 콘서트 등 인천을 

대표하는 ‘인천세계축제’ 개최를 통해 장기간 위축된 시민들의 문화

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일상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 시티투어 10개 노선으로 확대 운영, ▲시민 생활문화 동아리 

지원(최대 3백만원) 및 문화공간 지원(62개소),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 

젊음의 거리 등 가보고 싶은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등을 통해 예술인과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 환경 조성



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활동이 시민의 문화향유로 이어지는 건강한 문화

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과 예술인 복지지원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예술인의 창작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예술인 건강지원’,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예술인 이음카드 활용 

캐시백 및 창작활동비 지원’등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에서는 문화인프라 확충과 문화·

관광의 경쟁력 강화가 화두로 올랐다.

우선, 시는 관광 목적지로서 인천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K-컬쳐, 한류

콘텐츠 등을 활용한 마케팅 다각화와 올해 전국 최초로 공모사업에 선정

된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섬 자원을 활용한 신규 관광 콘텐츠 발굴, 인천 핵심 관광명소 

육성을 통해 관광만족도를 향상시키고, 2023년 5월 개최예정인 ADB 연

차총회의 성공적 개최,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통해 관광·

마이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시민이 즐겨찾는 문화인프라 조성을 위해 인천뮤지엄파크를 

비롯해 인천도서관 등 공공도서관 건립,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서북권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등 시민밀착형 근거리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28개소) 조성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역



문화 예술인을 발굴하고 지원해 육성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시민의 행복을 위해 바다·항만·아름다운 섬 등 무궁무진한 잠

재력과 지역자원을 활용해,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시민들이 더 즐

길 수 있게 문화·관광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관련 사진은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참고> 2023년 주요업무계획 요약본(도시계획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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